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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3/23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3.206% -7.8 -19.4 -51.6 

한국 국고채 10년물 3.266% -2.1 -12.8 -46.4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6.0 0.3 -0.6 0.8 

3년 국채 선물(KTB) 105.14 15.0 68.0 169 

10년 국채선물(LKTB) 114.69 1.0 155.0 474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3.841% -8.9 -34.1 -57.8 

미국채 10년물 3.420% -2.2 -16.2 -45.8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-42.1 -48.8 -60.1 -54.2 

독일국채 10년물 2.190% -13.6 -9.4 -37.5 

호주국채 10년물 3.289% -7.6 -4.2 -76.2 
 

 

 

 

 
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 국내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. 완화적이었던 FOMC 

영향. 

 새벽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추가 인

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신용여건 변화가 가져올 인상 

효과 등을 거론, 완화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금리 하락. 

사실 상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간다는 인식이 확대

된 영향.  

 한국은행,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절반

의 충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국내 외화 유동성이 충

분하다고 진단했음. 

 

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은행 불안과 함께 긴축 종료 

임박했다는 인식 지속. 

 FOMC에 이어 BOE와 심지어 SNB(스위스중앙은행)도 

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했지만 사실 

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됐을 것이라는 인

식과 금융 안정 및 은행 불안 등의 여파로 금리 하락세 

이어짐. 

 금일 일본 CPI와 EU, 영국, 미국 등 PMI 발표가 예정. 

미국 2월 내구재수주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강연도 

예정되어 있음. 최근 사태로 인해 심리지표 부정적 예

상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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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

  3/23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278.30  -2.2% -2.6% 1.1% 

달러지수 102.61  0.0% -1.8% -0.9% 

달러/유로 1.083  -0.2% 2.1% 1.2% 

위안/달러(역외) 6.83  -0.5% -0.9% -1.3% 

엔/달러 130.86  -0.4% -2.1% -0.3% 

달러/파운드 1.228  0.1% 1.4% 1.6% 

헤알/달러 5.30  1.1% 1.3% 0.2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69.96  -1.3% 2.4% -12.8% 

금 현물($) 1,993.15  1.2% 3.8% 9.3% 

구리 3개월물($) 8,989.00  1.1% 5.5% 7.4% 

  

 

 

 

 
     
원달러 환율 및 엔달러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

 

 
 전일 원달러 환율은 -29.40원 급락한 1,278.30원에 마

감, 지난 2월 14일 이후 최저치로 하락. 

 간밤 연준이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, 

‘지속적’ 금리 인상이 아닌 ‘약간의 추가 인상’ 이 필요하

다고 밝히면서 연준 긴축 싸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 

확산. 

 1,298.0원에 개장 후 오전 중 꾸준히 낙폭 확대. 1,300

원을 하향돌파하면서 추격 매도 물량이 나왔음. 그러나 

오후에는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반납하

며 마감. 

 

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FOMC 소화, 은행권 불안 심

리 등에 혼조세.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

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장은 금융 시스템 불안, 

경기 위축으로 연내 인하를 강하게 반영 중. 

 지난주 연준의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3,500억 달러로 

전주 3,200억 달러 대비 증가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

한 우려감은 지속. 22일 모든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 가

능성을 부인했던 옐런 재무 장관은 전일 필요시 추가 

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입장을 다소 선회. 

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.1만 건으로 전주 

대비 -0.1만 명 감소. 신규주택판매도 +1.1%(M) 증가. 

 한편 연준에 이어 전일 영란은행(25bp), 스위스중앙은

행(50bp) 등도 인플레 우려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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